
 대법판결을 

빨리 이행하라!

돈 몇 푼 더 벌려고 공장문을 제멋 
대로 닫아버리고, 대법원의 판결 
조차 이행 하지 않는 행위를 그냥 
두고만 보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 
이 아닙니다.
이런 콜트,콜텍 사장이 어찌 기타를 
만들 자격이 있나요?

시민여러분! 이제 돈많은 사장이 더 
돈 버는 세상이 아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콜트,콜텍 노동자를 응원해 주세요.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2012.2.23 대법원 판결 

“정리해고는 무효” 

돈이 그렇게도 좋더냐? 한 번도 모자라 두번씩 정리해고 한다고?
박영호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장을 가동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청춘을 바쳐, 소음과 먼지, 유해물질을 
마셔가며 일했던 노동자를 한 번 해고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정리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콜트. 콜텍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합니다.  
박영호 사장의 이윤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돈버는 사장이 더 돈버는 세상이 아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5년전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며  20~30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왔던 노동자를 
정리 해고했습니다. 콜트는 92년부터 누적흑자가 181억원, 콜텍은 2000년부터 1,177억원에 
달했습니다. 1인 대주주 박영호 사장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200억원의 
자산으로 한국 부자 순위 120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연속 흑자행진을 거듭한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사장은 제멋대로입니다.   중국에 400명을,  
인도네시아에 1500명을 신규채용하고, 공장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패쇄하니 말입니다.

▲콜트.콜텍 노동자 현장으로 

   꼭 돌아가야 한다.

“정리해고는 무효다!” 대법에서 판결
5년의 긴 세월동안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며, 지옥같은 정리해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으로 
서의 권리를 포기한 채  가정이 파탄나며 아픔 
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그 오랜 기다림과 고통 끝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무효다”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판결은 무슨~

너희들은 또 정리해고야!

누적순이익

1,177억



닫혀진 

공장문을 열어라!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콜텍지회

    5개 회사를 거느린 콜트,콜텍 

“공장가동 어렵지 않아요”

콜트, 콜텍 노동자를 응원해 주세요

▶매월 마지막주 수요문화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2시~오후3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7:30 홍대입구 빵클럽

▶야단법석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부평 1공장

▶천주교 미사

   매월 2주 목요일 오후 7:30

▶4.12 정리해고 5주년 방배동 사장집앞 집회

   4.12(목) 오후3시

   연락처 : 010-8810-8340(장석천)

공장을 가동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콜트, 콜텍...회사는 살아있습니다.
콜트, 콜텍은 회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상 존재하며, 박영호 사장은 콜트악기와 
콜텍 등 5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콜트(Cort) 상표를 달고 기타는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콜트, 콜텍 노동자 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인원도 
채용하고 있고, 재력도 좋은 편입니다. 

현 공장부지에 기계만 설치해도...
현재 인천 부평공장, 남동공장, 대전공장 등 여러 곳에 공장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계만 들어오면 당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법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영호 사장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판결조차 “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이런 행위를 다른 기업에서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과 뮤지션, 지역시민들도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정리해고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기업주의 끝없는 욕심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민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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